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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정도를 확인하고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2015년 7월1일부터 8월 1일까지 700병상 

이상의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SPSS 18.0으로 분석하 다. 본 연

구결과 본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은 3.51 (범  1∼5 ), 직무배태성은 3.09 (범  1∼5 ), 이직의도는 3.61 (범

 1∼5 )이었다.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으며,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

은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배태성이었으며(β=-.298, 

p<.001) 설명력은 21.0%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직무배태성

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극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간호사,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감성지능, 융합

Abstract  The purposed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study subjects were 110  general hospital nurses agreed to participate and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mean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3.51 points, and the  mean score of job embeddedness was 3.09 points, and 

the mean score of turnover intention was 3.61 poi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urnover inten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embeddedness had positive correlation. The factor with the larges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was job embeddedness (β=-.298,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job embeddedness on 

turnover intention was 21.0%. Therefore, we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a study to develop and appl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job embedd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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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 내 인력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환자와 직 이고 지속 으로 하는 시간

이 가장 많다[1]. 그러나 최근 환자나 보호자는 인터넷이

나 방송매체를 통한 각종 의료정보 습득 등으로 상자

들의 간호에 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병원 조직 내에

서는 고도의 문  간호를 요구하고 있어 간호사의 업

무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담은 갈수록 높아지

고 있고 이와 같은 업무부담으로 인해 국내 간호사의 이

직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3]. 간호사의 이

직률이 높음으로 해서 병원에 남아있는 간호사의 업무량

이 상 으로 많아지게 됨으로써 이들의 스트 스는 더

욱 가 되면서 간호의 질  수 은 결과 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4]. 한 이직

으로 인해 신규 간호사 채용이 잦아지고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기 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병원에도 재정

으로도 큰 손실을 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 

숫자가 어지면서 간호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문

성은 하되었다[5,6]. 최근 방송매체에서도 백의의 천사

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

어 간호사의 이직에 한 심은 사회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임상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들

의 수  높은 간호에 한 요구 증가, 병원 내 환자, 보호

자  의료인간의 계로 인한 갈등, 의료사고에 한 불

안과 두려움, 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  등으로 

업무스트 스 정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스트 스로 인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한 노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이러한 업

무스트 스를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8]. 일반 으로 감성지능은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표 하는 능

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감성지능이 높은 사

람은 업무 스트 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반면 최근에는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악

하기 해서 이직이 일어나는 원인에 집 하기보다 이직

이 발생하지 않고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인 직무배태성에 한 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

다[10].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11],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12]의 연

구에서 직무배태성이 이직을 감소시키는 요한 변수임

을 확인하 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과 염[13]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배

태성이 감소되어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타 직종에서는 직무배태성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고 이미 시행된 선행연

구 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간호사를 상으

로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의 련성에 한 

연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간호사의 이직은 

단편 인 부분 연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며 개인의 감성, 경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융

합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직률 감소를 

한 융합 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감

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를 확인하고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함으로

써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한 융합 정책 연구

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일 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이들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정도를 확인

하고 이들 변수간의 련성을 악하여 종합병원 간호사

의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융합 연구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상자의 이직의도,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정

도를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성지

능  직무배태성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이직의도, 감성지능  직무배태성간

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향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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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

으로 간호사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의 정

도를 확인하고 감성지능,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G도 C시에 소재하는 700병상 이

상의 1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교  근무간호사를 상

으로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6 Program을 이

용하 으며 유의 수 α=.05, 간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설정 시 희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89명이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20부를 배부하 고, 응답

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11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수집  연구자가 연구 상 병원의 간호부를 

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에 한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해당 병

동에 직  방문하여 작성 에 연구의 목 을 수간호사

에게 설명하고 연구 상자인 간호사에게 한 설문지

를 배부 한 후 연구자가 직  회수하 다. 자료수집기간

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1일까지 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은 Mitchel 등[10]이 개발한 도구를  김[14]

이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으며 

하부 역으로 연계 3문항, 조직 합성 7문항, 희생 6문

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

[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α는 .83 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α는 .88이었다.

2.3.2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윤과 김[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

며, 하부 역으로 업무수행 3문항, 인 계 3문항, 직무

만족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윤과 김[15]의 연구에서 Cronbach′α는 .83 이

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α는 .87이었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16]가 개발한 WLE 

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윤

[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감성지능은 자신

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  4

문항, 감성활용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

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17]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3 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5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분석하고,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

성에 따른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차이를 분

석하기 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 고,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직무

배태성  이직의도의 계는 Pearson 상 계수를 이용

한 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과 직무배

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분석은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이직의도

본 연구 상자의 나이는 21∼25세가 41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73명(66.4%), 기혼이 37

명(33.6%)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76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문  졸업이 45명(40.9%)으로 가

장 많았다. 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내과병동이 53명

(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 치료실이 13명(11.8%)으

로 가장 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 은 3000∼4000만원

이 51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1∼3년이 

40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직경험은 없는 상자

가 102명(92.7%)으로 부분이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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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 교육정도,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 으며 26∼30세미만이 41세 이상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95, p=.003). 한 미혼인 

상자의 이직의도는 3.71±0.54 으로 기혼(3.41±0.70 )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3, p=.027). 

교육정도는 문  졸업(3.81±0.45 ) 상자가 학원 

재학/졸업(3.35±0.78 ) 상자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80, p=.011). 근무경력이 

평균 4∼6년(4.05±0.36 )인 상자가 10년 이상(3.39±0.70

)인 상자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Category n(%) M±SD t or 
F(p)

Age
(years)

21∼25 41(37.3) 3.59±0.58

4.195
(.003)

26∼30 33(30.0) 3.88±0.44b

31∼35 10(9.1) 3.56±0.65

36∼40 11(10.0) 3.59±0.60

≥41 15(13.6) 3.14±0.75a

Marriage
status 

Unmarried 73(66.4) 3.71±0.54 2.263
(.027)Married 37(33.6) 3.41±0.70

Religion Yes 34(30.9) 3.55±0.69 .700
(.486)No 76(69.1) 3.64±0.57

Education College 45(40.9) 3.81±0.45b

3.880
(.011)

Undergraduate 24(21.8) 3.45±0.63

RN-BSN 17(15.5) 3.66±0.54

Graduate 24(21.8) 3.35±0.78a

Working 
ward

Medicine 53(48.2) 3.60±0.61

.130
(.942)

Pediatric 17(15.5) 3.54±0.57

Surgery 27(24.5) 3.63±0.63

ICU 13(11.8) 3.68±0.68

Salary
(10,000won)

2000∼<3000 22(20.0) 3.82±0.37
2.086
(.129)

3000∼<4000 51(46.4) 3.61±0.63

≥4000 37(30.6) 3.49±0.67

Career
(years)

1∼3 40(36.4) 3.57±0.58

4.597
(.005)

4∼6 12(10.9) 4.05±0.36b

7∼9 23(20.9) 3.79±0.47

≥10 35(31.8) 3.39±0.70
a

Turnover
experience 

Yes 8(7.3) 3.66±0.29 .228
(.820)No 102(92.7) 3.61±0.63

†Scheffe : a>b

<Table 1> Difference in Turnover Intention by Characteristics  
(N=110)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및 이직의

도 정도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정도

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의 평균은 3.51(±0.40)

이며, 하부 역  타인의 감성이해는 3.59(±0.44) , 감

성조 은 3.59(±0.53) , 자신의 감성이해는 3.54(±0.46)

, 감성활용은 3.28(±0.65) 으로 나타났다. 

직무배태성 평균 수는 3.09(±0.43) 이며, 하 역

별로 살펴본 결과, 합성은 3.47(±0.47) , 연계는 3.61(±0.58)

, 희생은 2.86(±0.63 )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평균 수는 3.61(±0.61) 이며, 하 역 

 직무만족은 3.64(±0.64) , 업무수행은 3.51(±0.74) , 

인 계는 3.67(±0.76) 으로 나타났다. 

Variable Range M±SD
Emotional intelligence 1∼5 3.51±0.40

 Understanding emotion(self) 1∼5 3.54±0.46

 Understanding emotion(others) 1∼5 3.59±0.44

 Emotion control 1∼5 3.59±0.53

 Emotion use 1∼5 3.28±0.65

Job embeddedness 1∼5 3.09±0.43

 Compatibility 1∼5 3.47±0.47

 Link 1∼5 3.61±0.58

 Sacrifice 1∼5 2.86±0.63

Turnover intention 1∼5 3.61±0.61

 Job satisfaction 1∼5 3.64±0.64

 Job performance 1∼5 3.51±0.74

 Personal relationship 1∼5 3.67±0.76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Job Embeddeness and 
Turnover Intention                    (N=110)

3.3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이직의도 및 감성지

능의 관계

본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의 

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과 이

직의도(r=-0.314, p<.01),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r=-0.450, 

p<.01)는 유의한 역 상 계를 보 으며, 직무배태성과 

감성지능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r=0.443, p<.01). 

Variables Job 
embeddedness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intelligence

Job 
embeddedness

1

Turnover 
intention

-0.450
(p<.01)

1

Emotional 
intelligence

 0.443
(p<.01)

-0.314
(p<.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Job 
Embeddeness and Turnover Intention

(N=110)

3.4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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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  이직의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근무경력, 나이, 결혼상태, 교육정

도와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직무

배태성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β=-.358, p<.001), 설명력은 21.0%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52.852 5.737 9.736 <.001

Age .037 1.848 .003 .020 .984

Career .517 1.520 .042 .340 .734

Marriage -2.339 1.457 -.180 -1.605 .112

Education -2.194 1.562 -.148 -1.405 .163

Emotional 
intelligence

-.029 .115 -.027 -.254 .800

Job 
embeddedness

-.284 .081 -.358 -3.655 <.001

Adj R2 =.210 , F=4.623, p<.001  

*dummy variable 
(age 1: 31세 이상, career 1: 7년이상, marriage 1:기혼, 학력1;
학교졸업)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N=110)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

으로 간호사의 감성지능, 직무배태성  이직의도의 정

도를 확인하고 감성지능, 직무배태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본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은 3.51 (범

1∼5 , 백분  환산 70.2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감성지능을 측정한 윤

[18]의 연구결과에서 보고한 평균 5.07 (범  1∼7 , 백

분  환산 72 )에 비해 낮았으나, 500병상 이상 종합병

원간호사를 상으로 한 이[19]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 

4.62 (범 1∼7 , 백분  환산 66 )인 결과에 비해서

는 다소 높은 결과로 간호사의 감성지능 정도는 연구마

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간

호사의 직무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

키기 해서는 개인의 내  강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20], 감성지능이 개인

의 내  강화 요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은 3.09

(범 1∼5 )으로 나타났다.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간호사 207명을 상으로 직무배태성을 측정한 조[21]의 

연구에서는 3.39 (범 1∼5 )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의 직무배태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직무배태성이 낮다는 의미는 본 연구 상

자들이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도가 낮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에 한 정확한 원인은 본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조[21]의 연구에서 

간호업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배태성이 증가한다고 주

장하여 간호 업무환경의 개선이나 복지 책 마련 등을 

통해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본 연구 상자인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

직의도는 3.61 (범 1∼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한 장[22]의 연구에서 제시

한 3.82 (범 1∼5 )과 비슷하 으며 소 종합병원 간

호사를 상으로 이직의도를 측정한 과 염[13]의 연구

에서는 3.37 (범 1∼5 )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의 

이직의도가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

서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가 역상 계를 보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결과에서는 감성지능은 이직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염[13]의 연구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감소되어 이직의도를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

여 추후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감성지능은 어

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와 김[23]은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병원

규모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진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

며 이직의도는 지역  특성, 병원 근무조건  환경, 병원 

내의 복지시설 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 상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 병원 근무 조건  복지 황 등에 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연구결과 이직의도는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은 역 상

계를 보 다. 학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24]

의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이직의도는 역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 Morse[25]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환자와의 신뢰감 형성에 요한 요

인이며 간호사가 환자와 공감하고 환자의 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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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과 련된 간호업무

에도 향을 다고 하 으며, 소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곽[26]의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감성지

능을 증진시키는 것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한 요

한 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

다.

본 연구결과 이직의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직무배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상자인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직무

배태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개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를 상으로 한 결과로 연구결과를 확  해석할 수가 없

다. 추후 병상수와 업무환경별 간호사들의 감성지능, 직

무배태성  이직의도를 재조사하고 이들 간의 련성을 

간호, 경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해 보는 융

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한 노력이 계속되어

져야 하며 이직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병원 경원 리 면

에서도 요한 것이다[27]. 이러한 면에서 이직의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성

지능과 직무배태성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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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02년 2월 : 부산 학교 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1992년 3월 ∼ 2003년 3월 : 경상

학교 병원 간호사

․2003년 4월 ∼ 재 : 경상 학교 간호학과 교수

 < 심분야> : 여성건강, 암환자 간호


